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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직한 보상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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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 항공사는 파산 신고를 새번이나 한 문제 투성의 항공사이었습니다. 그런 항공사가 고객 서비스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이 되었고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낸 적이 있었습나다.  콘티넨탈 항공사의 이런 변혁은  메이슨 베툰이라는 회장의 과감한 보상 정책에 기인했습니다.

베툰 회장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방황 청년이었지만 후에 마음을 고쳐 조종사가 되었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대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콘티넨탈 항공사의 이사진들은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보려고 유능한 경영인을 찾다가 베툰씨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라난 환경 때문인지 말씨가 거칠고 욕설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직원들을 최대로 대우하는 지도자 이었습니다. 그가 회장으로 처음 취임하자 즉시 대단한 공고를 했습니다. 콘티낸탈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  최고 항공사로 선정이 되면 손님을 접하는 모든 직원들 즉  티캣 카운터직원, 예약 담당직원, 승무원들 까지 합쳐서 전 직원에게 포드 엑스플러러  SUV한 대씩 사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회장의 그런 공약을 반신 반의 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심기 일전하여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고객을 대접하였고 항공기들도 정시 출발 기록을 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콘티넨탈 항공사는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이 되었고 베툰 회장은 직원들에게 포드 엑스플러러를 한대씩 사 주었습니다. 대당 3만 달러에 가까운 비교적 고급 자동차를 회장으로부터 받은 직원들은 더욱 신나게 일을 하여 콘티넨탈 항공사는 한 4분기 동안 2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항공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의 대주주인 도너반씨가 베툰 회장과 번번히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너반씨는 하버드 경영대학교를 졸업한 소위 엘리트 주주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직접 영입을 한 베툰 회장이었지만 베툰씨의 과격한 경영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도너반씨는 베툰 회장을 퇴출시키려 했습니다.  사사 건건 도너반씨와 충돌을 한 베툰 회장은 드디어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단 한가지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도너반씨도 콘티넨탈 항공사사의 이사 직에서 사임을 한다면 베툰 회장도 사임을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둘은 함께 물러났습니다.

세계의 모든 강철회사를 통 털어 볼 때 가장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뉴코 강철화사 입니다.  케네스 아이버슨 회장은 직원들에게 높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수익과 생상성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규 봉급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개인의 생산성에 상여금이 달려 있음으로 게으름을 피는 직원이 있으면 동료직원 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회사로부터 내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버슨 회장은 높은 상여금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 그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입양을 하면 한 건 당 5천 달러씩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콘티넨탈 항공사나 뉴코사 등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굵직한 보상을 하면 그에 수반하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원리입니다.  끝
